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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G는 왜 그린바이오를 선택했나? 

명을재1*

1㈜ 팜한농 작물보호연구센터장

LG화학은 2016년 4월 국내 그린바이오 1위 기업인 ㈜ 팜한농을 인수하였다. 팜한농은 종자, 작물보호제, 비료 등 농업 

분야 3대 핵심 사업을 모두 영위하고 있는 국내 1위의 그린바이오 기업이다.  LG화학은 중장기적 미래 변화 방향으로 

인류가 존재하는 한 반드시 필요하면서 큰 폭으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바이오(Bio), 수자원(Water), 
에너지(Energy) 분야를 선정하였고, 이를 실행하기 위한 일환으로 그린바이오 기업을 인수하였다.
세계 그린바이오산업은 100조원 이상의 거대한 규모에 연평균 성장률 8%가 넘는 고성장 분야다. 2050년 세계 인구는 

100억명에 달할 전망으로 이 많은 인구를 부양하려면 농업생산성이 현재에 비해 60% 이상 증가해야 한다. 종자 및 

형질, 작물보호제, 비료 등 팜한농의 그린바이오사업은 이처럼 무궁무진한 성장이 예상되는 미래에 초점을 두고 있고, 
인구 증가와 고령화, 경지면적 감소, 기후 변화, 식량 위기, 환경 오염 등 인류가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연구개발에 

앞장서는 일이기도 하다.
팜한농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그린바이오 기술의 연구개발에 집중하고 있다. 비선택성 제초제 ‘테라도’ 
같은 신물질 원제개발, 네마프리 같은 바이오 컨트롤 제품 개발, 용출조절형비료 개발, 기능성 품종개발 및 F1벼종자 

개발 등이 대표적이다. 
팜한농은 ‘더 적은 자원으로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하는 농생명기술’을 개발하고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다. 국내외에서 

연구개발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있고, 엘지화학 중앙연구소에서 원천 기반기술을 개발하고, 팜한농은 사업화를 위한 연구

개발을 진행하고 있다. 아울러 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과 함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개발하여 사업화하고자 

‘오픈 이노베이션(Open Innovation, 개방적 혁신)’ 을 통한 그린바이오 솔루션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. 작물보호제 관련 

생리활성이 우수한 미생물 또는 화학물질, 고부가가치 품종개발을 위한 육종재료, 육종 가속화를 위한 생명공학 및 

유전체 관련 기술, 새로운 기능의 비료 또는 생리활성물질 등의 전문 분야에서 많은 연구자들의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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